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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l 
자기 십자가를지고나를쫓을 것이니라l 

마태복음 16:24 

OlJ a‘맴。 

한l.f훌훌의 0/，들 C뿜츄 그 랴:쓰표E 

훌훌끓 의 사작아랴 (마간복음 l:J) 

마가복음은 평진도를 뷰한 복음서압나다. 복음서 중 71장 먼저 가록된 마자복음은 종으로 오진 에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여 예수 그리스도의 삽자71 수단과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나다. 우리는 마자복음을 통하여 복음 그 자체이며， 시작이신 예수 그리즈도를 만날 수 있 

습나다. 감암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마71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월요일 재벽가도화(재 

벽 4:40)와 앞으로 본자에 연재(6면 참조)될 마71복음 강때를 통빼서 만나시길 바랍나다. 

*오를 제7차 성찬씌이 1-5부 얘~HH ).1011 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메').IXIÐ (금요찬양집회) 성경을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 -,.1 0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e '7 Ó (ól사야 9:2--7) 을무섭고단호따거룩 
하산 분으로만 생각한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웃을 수도 없고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다.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시다!(신 12:7,12 ; 느 8:1이 메시아의 나심을 선포하는 천사도 큰 기쁨을 전하여 

주고 있고(녹 2:1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 간곡하게 외치고 있다. (빌 

3:1) 기쁨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삼상 18 :허 구약에 

나타난 기쁨은 떠들썩하고 뛰고 밝고 벚난 눈 같고 감탄하고 원을 그리며 익살 

스럽게 움직이기까지 한다. ~행 3:8 ; 시 13:5)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인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옳은가도 말해 주신다. (시 33:1~3)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기쁨’(카라-Chara， 헬)은 ‘은혜’(카리스Charis， 헬)와같 

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었다 

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셨고 십자가 

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드셨고 시간을 내어 어린 

이들과 함께 하셨다. 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기뻐하셨다.(녹 10:21) 가난한 

초대교회 교인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 

성에게 칭송을 받았다.(행 2:46~47) 그러나 소위 매일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 

하고 산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심각한 모습만 있지 않은가? ‘행 

복’ 은 Happiness' 이다. 이 단어는 Happening' (사건， 사고)과 어원이 같다. 그 

러므로 행복은 상황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행복은 생긴다. 

그러나 우려가 행복을 느끼게끔 되었을 때 너무 지쳐버리고 만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며 사는 날마다의 삶 속에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한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 

난다. 반면에 기쁨은 상황적인 것이 아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복 

음으로 인한 순간순간의 축제에 근거한 것이다. 

과거 사도바울은우리가기뻐할수 있는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과거에 구 

속하셨다는 것에 있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내가 빚을 지고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해 수령에 있을 때 한부자 친구가 빚을 탕김해 주었다고 하자. 이것이 곧 나의 

모습이었다. 죄로 인하여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나의 삶은 심판의 날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내 죄를 모 

두 지불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과거에 일어난 화목으로 인하 

여 우리는 기뻐할수가 있다.(롬 5:11) 

미래(장래)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미래에 있다고 가르친다. ‘하 

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롬 5:2) ‘바라고”는 엄청난 확신을 뭇한 

다. 장래에 확신을 가져다 주는 일을 세상에서는 찾기 힘들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종말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꿀이 없는 영원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하 

였음을 아는 것이다. 이미 나의 과거에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있다. 

현재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롬 5:3) ‘환난”은 

스트레스에 의해 눌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바울은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 

망을 이루는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며 담 

대하게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 

키고 계심과 기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째달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었다.(갈 5:22) 크리스마스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 

날이다. 이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과거가 없다면 지금 현실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장래의 참 소망과 다시 

오실 약속이 내 마음속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참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 없다. 처음과 끝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 

실을 살아갈 때에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미 오 

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μt 9:2, 6~7) 아멘. 



02007년 11 월 4일 쭈민흥헌 저1966호 

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CHEATER TURNED CHARITABLE 
(1)And He entered and was passing through Jericho. (2)And behold, there was a man called by the name of 

Zaccheus; and he was a chi강taxcollector， and he was rich . ... (9)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10)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Luke 19:1-10) 

Zaccheus was a ch|ef ta>< Cm띠떼O에Ile따C따tor in Je민%따떼nc때IC때choι’ w빼빼h에1끼llCιC이이ch im빼np 

he was respo이ons히ib비|닝e for the en따때1η1t lre c디|냐때tyγ’s taxes and probably had 

other collectors under him. He had a bad reputation for abusing the 

system through extortion for his own personal gain , This man met 

Jesus Christ as He was passing through Jericho.(v. 1) Jericho was 

a sinf비 city, but Jesus wanted to meet this tax collector. No one 

expected this terrible sinner from thts horrible city to get saved . 

How can bad people change? When the sinless Savior comes to 

town , things can happen: like the conversion of a man nobody 

thought would be saved.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struggle of 

Zaccheus in coming to Jesus. 

Zaccheus ’ past life was about cheating others to get ahead . 

Today’s Bible passage tells us, "And there was a man called by the 

name of Zaccheus ; he was a.chief tax collector and he was 

rich." (v. 2) A rich publican in those days suggests major corruption. 

This man loved money, and his love for money made him 

dishonest . Everyone knew about his practices . His own people 

considered 'him a traitor. The passion for money leaves one empty, 

and always desiring more and more . 1 know that anyone who loves 

money will always be disappointed, just like Zaccheus . Inside he 

was a prisoner who wanted to be free. He hoped Jesus could set 

him free . 

Zaccheus was a short man. The Bible says, "Zaccheus was trying 

to see who Jesus was, and was unable because of the crowd, for 

he was small in stature . So he ran on ahead and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in order to see Him, for He was about to pass 

through that way." (vv. 3~4) Whenever the Holy Spirit moves you , 

circumstances always get shorter. Real Christians commit and 

pursue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n other words , the tall crowd 

made it difficult for a short man to see Jesus . Zaccheus could have 

easily given up with good reasons, but to what advantage 7 Jesus 

was passing through , and Zaccheus knew he might not ever get 

another chance. He was willing to put forth the extra effort 

required. Imagine a chief tax collector climbing a tree . Why7 He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Jesus, 8ven if it meant he could only 

see Him . His name, face, and character made it impossible for him 

to go to a small town church where everyone in the congregation 

hated him . He threw out his pride and fame and climbed a tree . He 

did nbt care if people laughed because inside his desire focused on 

Jesus. Sometimes a sinner ’s he 

your house ’ And he hurried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gladly." (vv. 5~6) Jesus responded to Zaccheus ’ faith . Ephesians 

2:8 says, “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Zaccheus had to come 

down from the tree to be saved. If Jesus asked you the same 

question, would you hurry down , or would you have a million 

reasons of why not? Would you tell Jesus that your house wasn ’t 

ready for guests or that you would not have enough money for 

food? Perhaps you would tell him that you were too tired or too 

busy to be a good host 

The crowds did not like the fact that Jesus was going to stay 

with Zaccheus. They grumbled, ,)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man who is a sinner."(v. 기 Jesus focused on Zaccheus, not the 

crowd, at this point. The crowd khew the kind of man Zaccheus 

was, and they were not pleased with Jesus' decision to visit him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ere. They all crowded around Jesus, 

but the common mass did not get an answer. Only the seeking 

poor, sick, and simple get the right answer. Can you get the same 

answer as Zaccheus 7 Can you really find this perfect answer7 The 

Gentile womari whose daughter was demon-possessed fell at the 

feet of Jesus asking him to heal her daughter because she had 

heard of Him.(Mk. 7:25~26) She dropped all her pride , and just 

cried out with her one desire to ask Jesus. Can you do that7 

After Jesus called Zaccheus down from the tree , “ Zaccheus 

stopped and said to the Lord , 'ßehold , Lord , half of my 

possessions 1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1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1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 ."'(v. 8) What a 

change! Jesus called and Zaccheus turned from a cheater to a 

charitable man. Instead of wan.ting to take from others , his heart 

desired to give to others. Now that his life had been changed by 

Christ, his intentions were pure not polluted. When you come to 

Jesus, He will change your sinf비 nature 

Jesus told Zaccheus in front of everyone,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 "(vv. 9~1 이 Zaccheus was a believer. Today salvation has 

come to your house . Do you want it or not? Jesus came down to 

this earth to save the lost. Are you lost7 Do you think you are a lost 

one or do you think you are a big chief more special than anyone 

else? I\l1y friend , we are all sinners. We are all lost. Not one more 

sin is needed to be lost forever. Jesus Christ died for sinners 

When a sinner 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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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후입 혈교 

l 마음 주일 성교 l 

XI뻐I!를운 JJ콸으를 변홉}톨권 JJ'I 콸 
(1)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2)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한}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10)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체의 세금을 총괄하는 책임자였 

던 그는수하에 여러 명의 세리들을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을 착취하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 그가 여라고를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 여리고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를 만나기 위해 이곳 

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끔찍한 도시에 사는 악한 죄인이 구원받으리라고 

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무 죄 없으 

신 구세주가 찾아오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으리라 

고 생각지 않았던 자가 회개한 것과 같은 일들 말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 

오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리장이요또한부자라 

삭개오의 과거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작개오라 이름하는 X까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 

절) 그 당시 부유한 세리는 심각한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삭개오 

는 돈을 사랑했고， 돈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를 사기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 

이 그의 행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를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 

습니다. 돈에 대한 그의 갈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더욱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삭개오가 그 

랬듯이 언제나 실망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삭개오는 자유를 원했던 

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유케 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 

여 보고자 하되 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 

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3~4절) 성령께서 감동 

시킬 때면 상황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그 일을 해 법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앞이 가 

려져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좋은 핑계거리를 대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나가 

고 계셨고， 삭개오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위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나 

무 위에 올라가다니，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니까?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보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을 

지라도 말입나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 신분으로는 조그만 도시의 회당에 

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집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삭개 

오는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던져버린 채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 

웃건 말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 

로 기득 차 있었습니다. 때때로 죄인의 마음은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리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그러나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자들 즉 마음에도 없는 행동이 아 

니라 돈이 아닌 믿음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비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보 

기 위해 계속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 

시되 삭개오야속히 내려오라내가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하겠다하시니 급히 내려 

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5~6절)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 

다. 에베소서 2:8은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삭개오는 

구원을 얻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외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서둘러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늘어놓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집에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 

다든지， 음식을 준비할 돈이 충분치 않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람도 있을 

지모릅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 

니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7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무리들 

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 

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진리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 

했습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 좌에 대해 아따히는 미음 단순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 

만이 진리를찾을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삭개오와같은 진리를찾으셨습니까? 정말 

로 이 확실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한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막 7 : 25~26) 그녀는 모든 자존심 

을 내던지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 

게할수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신 뒤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작개오가 서서 주 

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8절)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 

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는 사기문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 

습니다. 다른사람들의 것을빼앗는 대신 다른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은마음이 생겼 

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때 묻지 않고 

순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올때 예수님은여러분의 죄인된본성을 변화 

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옹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9~1O절) 삭개오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집에도 입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 

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누구보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히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 

입니다. 죄를 더 짓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죄인은 구원과 소망， 하나 

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 

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잠시 동안만 여기에 머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 

서 머뭇거린다면 곧바로 예수님은 저만치 걸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방해하는모든장。뽑을극복해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힐끗 쳐다보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메 



부릉"(하박국 3:2) 

ii!.획 OJI 필요환 명적 부흥의 뭔동력은 

양 내 영혼의 잔은 고밴 
2007년의 마지막 청지기훈련， 몇 주 전부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길과는 반대로 너무나 

멀리 가 버린 우리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번 청지기훈련에서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이 땅의 

교회는 성도를 위한 교회가 대부분이다. 교회마다 성도들의 밝은 앞날을 주장해 주십 

사 하는 이기적인 기도로 넘쳐난다. 그러나 연합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여야 한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주님의 처소가 되어야 한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실상은 사탄의 종인 악한 존재 

였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온유하지 못했으며，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눈 

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는커녕 교만과 위선의 독한 냄새를 풍겼을 뿐이다. 교회 

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야기 대신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즐겼으 

며， 겸손한 말 대신 자랑하는 말을 즐겼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보셨을 텐데， 연약 

한 믿음의 어린 이이와 같은 나를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에 대한 기쁨을 토로하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겠 

다. 예수님과 갚이 교제하며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내 친구가 되고 아버지 되시는 그 

리스도를 사랑하며 세상 끝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의 친 

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오직 주님 한 분묘띈 내 곁에 계실 것임을 믿는다. 내가 내 뜻 

을 간구하여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모든 일정을 묶어 버리셨다. 온전히 

주님이 내 일정을 주관하심을 신뢰하지 않은 까닭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 

로 기다리며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다짐한다. 청지기훈련， 그 짧고도 긴 2 

시간 동안 가장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ε에 대해 십 

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1" 나는 진정으로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사료앤]가?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겠다. “주여， 주의 일을 부흥 

케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마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의 일을 위해 힘쓰 

는 꼬리가 되게 하옵소서 . 아멘. 

조수빈(고등부) 

함 회채의 눈물 01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얼마나 은 

혜로운 시죠}이었던지 이번 정지기훈련에서는 오직 성령 충묘}이었다. “교회에 필요한 

영적 부흥” 집회 시간 내내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나를 효탬} 말씀이었고， 찬양을 부 
르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며 회개의 눈물이 계속 쏟아졌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매일 매일 매순간마다 죄뿐인 다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동안 구역 식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전하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곳이기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바쁜 세상일을 핑계로 자신 

을 부인하지 못하여 내 일이 우선일 때가 많다. 겉모습만 거룩한 척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i}멸 즐기며 살0까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쇼넬 섬기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동안 나는 스스로가 죄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주님 보시기에 얼 

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영의 눈을 뜨라고 하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순간 내 눈이 번 

쩍 뜨여졌다. ‘저 천국 본효때l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자!’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자신을 부인하며 우상이 아닌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 

여서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 

솜은화(집사， 1교구) 

그 라;쓰포의 잡X171! 

서 차카 o~으굳 ，~바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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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합숙 때문에 정지기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주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셨다. 주님께로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 

갈 수 있는 것이 나 같은 죄인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주님 

께 감사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흔L을 가지고 나온 나는 위임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했다. 

“참 종교는 하나님께서 묘단들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밍 

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은혜의 종교라 는 것이 목사님의 첫 말씀이었 

다. 정말 감사했다. 세상의 것， 허무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에 감사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값없이 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나의 노력은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 

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었다. 예수님묘씨 답이며 십자가묘}이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 교회 가운데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것은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모 

두에게 중요한일이다. 

“주님， 주의 일을 내 가슴속에 일으켜 주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고， 나의 삶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고 싶었다. 예수님 

은 죄인인 나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 

해야 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 

이 아닌 내 요k게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 요k게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다. 또한 내가 속한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온전히 주 

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길 원한다. 진실로 말씀 요k게 거하여서 나 

의 심령이 거룩한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세-2:，1-<게서 핍박 당하여도 주님께 순종하며 예 

수님묘띨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 

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같이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 

스도이시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님 !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김 결(대학부) 

롯의 아내와 받은 모습을 회채하벼 * 
몇 달 전부터 주님께서는 정지기훈련으로 밭널 은혜를 사모하며 목사님의 설교 말 

씀 요때서 롯의 아내처럼 세4띨 바라보며 탐심으로 가득 쳤던 나 자신을 회개하며 

묵상하며 깨닫게 하셨다. 맑은 가을 날씨와 더불어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부르며 정 
지기훈련이 시작되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말씀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년이 되길 기도했는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 주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하 

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섞어서 섬기고 있었다. 예수님 없이 흔자서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묘똑하고 사는 자는 아닌지? 주의 품을 

떠나 다른 곳으로 혼자 가기를 좋아하며 먹고 즐기는 자는 아닌지?’ 의 질문은 나에게 

따가운 채찍이 되어 통회할 수밖에 없었다.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라고 

매번 들으면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 매순간마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도 나 

자신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길 원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내 안 

에서 주의 일을 부흥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력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길 기도한다. 말씀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길 간구한다.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길 기도하며 

더욱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비록 무화가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 

뻐하리로다 아멘. 

강소영(집사， 2 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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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13차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저 자신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 

나는 은혜의 시젠l었습니다. 저는 이 시죠F을 통해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먼저 청지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지기는 자신의 재ι}이 아 

닌 주인의 재B년을 관리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인을 빛내야 합니다. 우리가 참 된 

정지기라면 주님만 빛내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진정 나의 근심 걱정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 저는 근심 걱정이 

그치지 않는 것을 다 주변의 환경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교 

제가 더욱 깊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값없이 생명을 주셨습니 

다. 은혜로 받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 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 
섭니다. 두렵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잘 살 

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 세상 축복을 받는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기독교인이 되어 

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처럼’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o}'’라고 ’불리우려면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함 
을 알았습니다. 땅엣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엣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 나기 

를 다시금 각오하지만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사실 

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허미자(집사， 2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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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 끝끼~Ä1 예수닝을 따라카는 맏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 내게 주님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다. 

“수연아!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단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참된 진리의 말씀과 끊을 수 없는 사료띨 다시금 

알게 하셨지 . 오늘 네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디베랴 바닷가가 되기를 

소망하신단다. 예수님이 죄인인 저를 만나 주시사 십자가의 사랑과 놀라운 회개의 역 

사를원하신단다1"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편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의지대로 말씀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한없는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그 발이 더 바쁘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료띨처 

럼 살다가 교회에 올 땐 그 더러운 모습 위에 거룩한 새 옷을 덧입는다. 그러나 말씀 

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설뼈l는 냄새가 난다. 영원하지 않은 서1iJ빼 대한 걱정과 근심 

에 얽매여 있고， 회개의 은종과 구원의 기쁨을 누랄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 

한 은총을 입은 자들의 삶에는 영적 부흥을 향한 탄식과 애통함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 그건 삶을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흘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 

믿댁의 기도는 절실했다. 이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ιt속으로 품고 믿 

음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차례이다.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 옛 습관처럼 또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나가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 

한다. 어둡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가는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길 소망한다. 

교회의 참된 터인 예수님 ! 저는 추님의 신부입니다. 내 삶에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 
다. 예수님과의 갚은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 

시고 낮고 천한 제게 영원한 생명의 S씩을 먹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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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 캄 

회사일로 항상 분주했던 나는 정지기훈련에 소극적이었다. 참석하기는 했지만 말 
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로 느지막히 다녀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영적인 음성을 들려 주셨다. 

“진정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너의 시간， 삶， 물질， 가정 그 모든 것의 주 

인이 누구인지를 물으셨다. 주님의 짧은 영적인 물음이었지만 그 한마디를 통해 주님 

은 내게 이번 정지기훈련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다.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나는 마음속에 그 옛날 하믹댁의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여， 이 교회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 

며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 위임목사님은 먼저 진정 
한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교회의 건물이 새로 세워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도 

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주의 몸 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요k게서 회 

복되어지며 자신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의 영적 부흥의 기초 

가 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내 심령에 깊은 도전을 주었다. 먼저 나의 심령에 죄에 

대한 갚은 자각과 이에 따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것이다 

교회의 영적 부흥은 내가 먼저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 

사인 것이다. 정지기훈련 시간 내내 ，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나를 돌아보았다. 

늘 부정적이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던 내 신앙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료k게까지 자라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었 

다.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강단에서 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자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 교회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이번 정지기훈련을 통해 주신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은 바로 내 자 

신에게 필요한 영적 부흥이었음에 우리 주님께 다시금 갚은 감사를 드린다. 

임수현(성도， 1 9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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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지기훈련의 말씀이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흘”이라는 주제로 선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웬지 모를 기대감이 생겼다. 설교 중 교회 요k게서 오히려 하나님이 베 

푸신 은혜를 가로채거나 무시해 버리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우리 자신을 살 

펴보자는 소제목 속에서 나의 언어와 행동을 돌아f방11 하셨다. 주일에 바쁘게 다니면 

서 만나는 사료될과 나누는 대화 속에 얼마나 많은 농담이 내 입에서 나왔으며， 얼마 

나 많은 말들을 별 생각 없이 쏟아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무수한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 버린 일들임을 알게 되 

었다. 

그때 그때 주신 은혜를 더 갚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나누기보다 웃고 떠드는 즐거 

움이 더 커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푸시는 은혜 

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묵상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나를 주장하실 터인데 

어쩌면 그 누군가는 나의 수다로 자신이 하고 있던 묵상마저 깨어졌을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가끔 내 속에 참으로 믿음이 없음을 많이 보며， 주의 일을 하기보다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 하심을 다른 삶 속에서는 

감사하게도 볼 기회가 많은데 교회 요뻐l서는 나의 모든 긴장의 끈과 주님께 집중하기 

를 멈춰 버리며 그냥 세상적인 교제묘띨 누리느라 분주한 것 같다. 내 마음속 김은 곳 

에서부터 내 영을 효댄} 애통과 탄식이 있길 소망한다. 주여 ! 내 요k게서 주의 일을 부 
흥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혀|경(집사， 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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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엠 

4:1) 이 은총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기초한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모두 한 봄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소망도 하나이다. (엠 4:4)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은 하 

나이다. (엠 4:5~6) 특히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것은 “은혜" (엠 4:7) 

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자신이 가지 

고 있거나 이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1"의 고백이 

있어야한다. 이 믿음의 고백과은총에서 교회와목사에 대한설명이 되어야한다. 예 

수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목사는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주님의 교회에는 각각의 직분이 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히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엠 

4:11)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목 

사는 사도나 선지자가 아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직무가 있는 종이 

다. (딩후 4:5)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목사는 심하게 부패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떠나 인간의 노력을 앞세우고 있 

다.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무 

려 세 번에 걸쳐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다. (요 21:15~17) 사실 베드로는 이같은 사 

명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다. 그렴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 

회를 주신 것이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양떼를 돌보아야 한다. 목사는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목사는 사역에서 완전힘을 이루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따라서 영혼을 돌 

보아야 할 목사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사역이 중요한 만큼 예수님은 완전함을 이 

루라고 말씀하셨다. ‘당f늘애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옹전하랴’ 

(마 5:48)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옹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한 

다. “이는 성도를 옹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 " (엠 4:12) 성도를 옹전케 할 

수 있는목사의 사역 중심에 말씀과기도가 있다. 목사자신이 먼저 생명의 음성을들 

어야한다. 우상을 버려야한다. 십자가를통한거듭남의 은총으로가득해야한다. 이 

때 목사는 사역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었다. 이 완전함은 목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엘 2:20) 목사는 십자가 

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는 사역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목시는 사역 

에서완전함을이루라. 

그리스도의 몸을 목사와 교회는 사역해야 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사의 사 

역은 그리스도의 봄을 세우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엠 

4:12)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찬 242장)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그리스 

도를 믿는 죄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죄인 

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에 있어 성령 충만이 펼 

요하다. (행 2:4)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했다. (행 2:41.47)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의 삶은 그리 

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다. (행 2:42~46) 이 모든 역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었다. 따라서 목사와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초점을 두 

어야 한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행 7장) 이후에 초대교인들은 극심한 핍박으로 흩어지 

게 되었다. (행 8:4) 그러나 핍박으로 인한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은 유대 지경을 넘 

어 땅 꿀을 향해 퍼져갔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행 17: 6)이라는 오해도 받 

았지만 결국 복음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옹 것이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무리더라?' (행 5:14) 목사와교회 사역의 중심은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절대로 목사의 업적이나 교회의 공로를 이루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목사와 교회는 사역해야 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에 선물로 목사를 세 

워 주셨다. 목사는 성도의 옹전함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받는 핍박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결국 승리는 그리 

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행 6:7) 그리스 

도의 말씀과 은총으로 충만한 목사와 교회는 세상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원히 채울 

수 있는 ‘충전제’ 가 될 것이다. 주님의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을 통 

하여 증거된 복음에만 순종하자. 우리 모두 십자가로 하나되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이 아니라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목사에게 필요하다. 이 믿음이 목사를견 ‘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톰된교회를세워가는은총의 사람이 되자. “주은총입은종들 

고하게 만들어 준다.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요 21: 22)는 이 주 앞에 엎디옵니다. 주 예수 복음 전하러 날 보내 줍소서." (찬 254장) 아벤. 

끝뭘콸E흩￡톨뜰L 

Øf1f흥음 셔혼(1: 1) 

마가복음은 평신도를 

위한 복음서이다. 신학적 

인 성격이 강한 요효낼음 

과는 대조적으로 마가복 

음은 매우 평이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있다. 마가복음은 베드 

로의 제자였으며 유대의 사정과 아람어에 능숙했던 마가가 기록하였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마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행 1:13, 5:22, 12:12, 15:37-39)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지만 가장 먼저 쓰여졌다. 특히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 1-8장은 일하시는 종， 9-10장은 구원홉띨 입은 종， 

11-15장은 고난받는 종， 16장은 승리하는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위. 

인전이 아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에게 들은 대로 기록했다. 때문에 예수 

님의 행적을 미화하거나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던 그리스도의 비천한 모습을 적나 

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가복음의 1/3 가량이 그리스도의 수느빼 초점을 두고 있을 

정도이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예수님은 메시아임에도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다. 가족 

으로부터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낮은 모습이었다. (막 3:21) 뿐만 아니라 예 

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흔E해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하였다.(막 3:22) 이같이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한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십자가 

에 초점을두고있다. 

한때 마가는 선교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선교하는 일이 힘들어지자 그는 도망을 쳤 

다. 이것으로 마가의 삶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만난 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마가는 완전히 바뀌었다. 바울도， 베드로도 마가를 찾 

고 있다. (딩후 4: 11 멤전 5: 13) 고난의 현장에서 마가를 찾을 수. 있다.(골 4:10 : 

몬 1:24) 무엇보다도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 가장 쉽게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로 쓰 

임받았다. 이 놀라운 은총이 마가복음 요배 스며들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 

스도 복음의 시ξL이라"(막 1: 1)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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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삼에슨 

’ 우리 구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온자 죄를 젊어치고 돌아가섰지만 다시 부왈하신 
분이십니다. 교외에 냐요연서부터 마음이 열리고 예수닙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나다 . (웬 웬) 

’ 신앙 생왈을 하연서 저의 우울증S로 잘못된 생각을 알 때마다 예수님은 저를 붙잡아 추섰습니다. 
그련 추님을 밍고 의지하며 사는 교외 생왈이 제 삶의 안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안지 

모릅니다. 신앙 생왈을 통해 ·무엇보다도 일상에 예수님을 웅심에 세우고 살아갚 수 있도록 제 마음 

이 변확된 것입니다 . ( 김영숙) 

’ 중연교외 근처로 이사하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녀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십 
니다 . 매주일마다 줌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녀무 종습니다 . 앙상 나와 암께 하시는 주님을 느낌 

니다 . ( 안의옥) 

’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멸로 우리의 죄를 사아여 주신 분이십니다 중연교외에 냐와서 성도들과 교통 
아는 생왈이 좋습니다. 신앙 생왈을 통해 사람을 미임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이 느낌니다 ( 김태원 ) 

’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추신 분이십니다 교외 
생왈을 통애 마음의 안식처가 생겨서 종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힐 수 있어서 기뿜니다 . ( 이연숙 ) 

교외 생왈을 통해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모두 좋으신 분들이라서 추일이 기다혀집니다 . 좋은 분들 

과 암께 기쁨의 산송， 기도와 말씀 공부를 아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 그리고 국수가 삼 맛있습니다. 

신앙 생왈을 통하여 어려운 임에 마추졌을 때 예수님을 잦게 되었습니다 ( 민영용 ) 

’ 우리 구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로 인해 구윈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구윈의 길을 열어 추신 분 
이십니다. 교외 생왈을 하면서 가장 용은 것은 죄를 외개알 수 있는 떤안만 안식처가 생졌다는 것입 

니다 . (이동건) 

’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OH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 곳에 못 박어 돌아가시고 다시 부왈하신 하나 

님의 아들이십니다 . 교외 생왈을 하면서 마음의 공어암이 외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제암으로써 느 

낄 수 있는 추님과 냐와 영제 자매 간의 판계에서 소웅안 시간임을 느낌니다 . (윤성예) 

’ 예수님은 우리의 구윈자이십니다 . 교외 생왈을 아연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신앙 생 

왈을 하연서 추임마다 교외에 삼석알 수 있는 시간을 강게 된 것을 삼으로 감사하게 생각압니다 . 

(김성미) 

’ 예수님은 사랑이 종만하고 선국S로 인도하시는 삼 목차이십니다. 교외 생왈을 하연서 주일이면 늦 

잡을 자지 않고 단￡바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죽복된 일로 여겨집니다 . 신앙 생왈을 통해 

죠금씩 숙연배 치는 마음과사랑하는 마음으로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 (신경순 ) 

’ 예수님은 잡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교외 생왈을 하언서 마음이 연안OH :심을 느낌니다. 신앙 생왈 

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음을 느낌니다 (팍연성 ) 

’ 연|수님은 삼 좋으신 한|십니다 똥안 주일에 。}껍찍 교외에 나요는 것이 즐겁습니다 신앙 생왈 
을 통해 추일에 나오고 교외에 있다는 것에 변확되었음을 느낌니다 . (강경숙 ) 

’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소웅아신 분이십니다 . 신앙 생왈을 하연서 저의 앵동과 마음가짐이 주님 얀에 

서 변확되었습니다 . (주상욱) 

’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케 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외 
생왈을 통해 산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마음속에 무언가 솟아오르는 71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녀무나 기뽑니다 ( 박경배) 

’ 예수님은 우리의 획를 대신 삶어지시고 우리의 획를 사하여 추신 줌으신 분이십니다 교외 생왈을 
통해 내 죄를 고백아고 곁에 계신 주님을 느낄 때가 가장 임이 납니다 신앙 생왈을 하연서 주일은 

저에께 즐거운 날입니다 ( 김신섣미 ) 

’ 예수님은 우리 외를 대신아여 십자가에 못 박어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교외 생왈을 하연서 가족처멈 
떤안아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신앙 생왈을 통해 마음의 영안을 잦았습니다 . ( 김동언 ) 

(편집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확칼렴잉 츄기도문 5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 우리가 4 지은 2. 우리에게 3. 죄 

이번 주에 줄빌01는 신교팀 (1 개 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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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기 간 

10월 30일(화) -11월 7일(쉬 입연수 



저1966호 추만흥헌 

교삐쇼석 

(j) 2007년 11 월 4일 

7룹의창 충흰 훨훨 
+CMTC 팀장훈련 

일시 및 장소 11월 14일r수) 저녁 8시 본당 112호 

11월 16일r굉 저녁 11시 충현기도원 

대상 .안수집사 전원 

모임 

안수집사회 정기총회 

일 시 ’ 11월 5일(월) ， 새벽기도회 후 

띠 모든성도들이 십자가의은총으로하나되어 영 

적으로 부흉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믿음을주소서. 

원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X까복음의 통로가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 

함을주소서. 

a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 
자가의 복음으로 더욱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댁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7t는 선교샤 

와 ‘보내는선교λF 가되게하소서. 

딩 1 ， 1 ， 1 전도와매월둘째 주수요일과토요일 

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흔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딩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 
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õ!-).]며 매주일 등록하 

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증 
인이되게하소서. 

a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 · 동 
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중인 수 

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 

게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온당 iDl호 I 

• 감사위원회 2007년 후반기 점기 감사 
대상기간 : 2007, 5, 1. ^' 2007. 10, 31. 
장소 ’ 감사위원회(제1교육관 503.호) 

대상부서 및 일시 : 제 2,3 교육위원회 소속 전 교회학교 11월4일오늘1. 10αJrvI6:30 

친앙위원회 소속 전 찬웹 11월 11일f다음주웰lI0:()(}Vl때 

징소 갈링리훌 

위정덕 씨(강금자 집사의 모친 ， 2 1교구 고강구역) / 10월 24일 별세 ， 10월 26 

일장례 

2 앙옥희 성도(18교구 사당2구역) 110월 25일 별세， 10월 27일 장혜 

3, 김태수 타교성도(김혜란 집사의 부친 , 조영진 집사의 장인， 21교구 구월구 

역) / 10월 29일 별세 ， 10월 31일 장례 

4, 정태채 타교집사(임재봉 안수집사의 모친 박성남 권사의 시모， 21교구 역 

곡2구역) 110월 30일 별세 ， 11월 1일 장례 

영세 

훌력교회주변헌도 
일 시 · 여전도회 1 1월 1 4일(수)， 1부 예배 후 

닝전도회 1 1월 17일(토) 오후 2시 

장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징 영성훈련 후 
님진도호1 1지회(1 ， 5，9 ， 13 ， 17， 21교구)-301호 2지회(2，6 ， 10 ， 14 ， 18 ， 22교구)-307호 

3지회(3.7， 11 ， 15 ， 19 ， 23교구)-401호 4지회(4，8， 12， 16 ，20，24교구)-407호 

결혼 

11월 4일(오늘) 

선교와 자기부인 

충현교회 선교정책 

11월 11일(다음주일) 

지13강 증교 권역별 사례， 선교지 연구사례 

지14강 선교 영성 기도획 

.혼련 당일 오후 3시부터 갈릴리i흩 잉구에서 수강진정 

.CMTC 직무훈련 : 11 월 24일(토) ， 09 : 00 ~12: 00 

2008년 쩌13화 CMTC 훈련 (교욕과정 :3주간， 장소:빼리톨) 

지”강 
지12강 

·CMTC 선쿄흘련 

시 간 

18:10-19:10 
19:10-19:30 

시 간 

18:10-19:00 
19:00-19:30 

1 지상훈 군(지영일 집사 , 홍인숙 집사의 아들， 3교구)과 추민경 앙 (추병창 안 

수집사 -김월분 권사의 딸， 10교구) 11 1월 9일(금) 오후 1시 30분， 갈렬리흘 

2 문득록 군(우정자 권사의 아들， 9교구)과 변지나 양(박연녀 성도의 딸， 타교) 

/ 11월 10일(토) 오전 11시 ， M펠리스혜딩 1충 노블레스흘 

3, 박신우 군(박찬욕 안수집사 정정숙 집사의 아들， 17교구 금촌구역)과 황은 

혜 앙(황인노 씨 박혜순 씨의 딸) / 11월 10일(토) 오후 4시 30분， 의정부역 

악원예식장 3충살롬실 

4 김정흔 군(김병일 성도 · 이현숙 집사의 아들， 18교구)과 김지아 앙 (김상열 

씨 · 추만순 씨의 딸) / 11월 10일(토) 오후 5시 ， 군인공제회관 밀레니엄 워l딩 

훌 3충 

5， 01정구 군(이정옥 집사의 아들， 타교)과 임지혜 앙(입학근 집사 · 신호화 집 

사의 딸， 9교구) / 11월 10일(토) 저녁 7시 ， 미국 뀐즈 장로교회 

11 (주일) 

임현덕/이혜숙 
사 32:9-20 

10 (토) 

이성진/전영희 
사 32:1-8 

9 (금) 

황진섭/안노수 
사 31:1-9 

8(목) 

정충신/조증광 
사 30:27-33 

빼
 「
-

뺀
 팎-쐐-鋼
 

6(화) 

하종철/강희창 

5(월) 

김성관/최융덕 
막 1:16-20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예배담당 안내 (11/7 - 11/11)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11η 수요 I 회개에 합당한 열매 (녹3:7-9) 정진호목사 장 훈 김현순 예수 따라가며 (호산나 찬양대) 

11η 수요 II 너는 일어나 외치라 (용 1:1- 3) 전성원 목사 최강전 정길례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실로암찬양대) 

11/9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정충신 예루살렘 찬양대 / 비올라 김혜진 / 테너 이상주 

11/11 주일 I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기꾼 (녹 19’1-10) 최성득 목사 유성택 장철환 〈예배전찬양〉 

11/11 주일 II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기꾼 (녹 19: 1-1이 김익환 목사 임현덕 윤석민 목마른자들아 외 /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11/11 주일 m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기꾼 (녹 19:1-1이 김성관 목사 여국근 임무천 주 예수 대문 밖에 외 / 할펠루야 제2여성중창단(지도 정정희) 

11/11 주일 W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기꾼 (녹 19: 1-1이 류병희 목사 전성원 정창수 주 예수님내맘에오사 외 /뻐올린이에스데임"}누엘오커표라 악장) 

11/11 주일 V 자비로운 사랍으로 변화된 사기꾼 (녹 19: 1-1이 유재진 목사 탁정헌 송두섭 구주여 광풍이 일어 외 / 얄토이보랍바라톤이정현(엠엘판빼 할삼최 

11/11 주일찬양 아벤 (고후 1:20) 김성관 목사 최성규 문영규 가브리엘 혼성중창단 / 아벤 찬양대 / 24교구 

[ 섬·기·는· 분 · 틀 ] 

정진호 
대학부 

최종철 
외신부부지도 

이성진 
6교구 

윤수일 
1 0..교구 

김철규 
징년1부 

김완수 
14교구 

이광현 
교째연구부지도 

안창덕 
15.교구 

이회식 
7교구 

양재웅 
펀집국 

김준회 
13.교구 

전성원 
선교위부지도 

탁정헌 
고드부 

강현철 
칭년2부 

여국근 
선교위원회 

임현덕 
8교구 

정충신 
18교구 

이경준 
16.교구 

강명구 
11교구 

유현철 
19교구 

박용현 
24교구 

류병회 
9교구 

장훈 
4교구 

안치원 
2교구 

이재영 
1교구 

유재진 
새가즉S댁부 

유성돼 
17.교구 

최강전 
23..교구 

김성관 

· 부목A 

박인기 
때HI다부 

김익환 
3교구 

하종철 
5교구 

최성규 
외선부 

황진섭 
20.교구 

양태선 
12교구 

최성득 
a교구 

강호성 
21교구 

• 우|임목사 

이창호 
예배위원 

진홍용 
행정위원징 

김영수 
봉AI위원 

황의만 
쩨1교쩌원징 

이태식 
E번1부징 

검영달 
3교갱 

정청칠 
정언2부정 

이달옥 
소년부징 

정선현 
세기즉~육부징 

임창식 
옹A써서기 

장숭규 
10.교구정 

최치‘용 

신광철 
신교위원 

양기수 
4교구장 

장철환B 
중등1부정 

이보신 
끼드얻지 
~OT。

이 훈 김종구 
예배위원장 충현기도원김 
이종석 임무천 
친앙위원징 지 2교구위원징 

검단용 한송규 
딩회부서기 긴축위원 

이형수 안통현 
때HI디부징 예배위원 

이계인 박덕양 
실로입칭g때징 11교구장 

조종환 배춘식 
새가즉등록실징 차링~~때부징 

노영한 박철구 
19교구정 9교구장 

강철형 김영은 
전도위원징 기획위원 

합철주 윤석민 
17교구정 진돼Aj11 

김창국 김중선 
신교위원 칭년 1뿜 

김신국 전계식 
1교구정 제정위원 

구재완 송두섭 
찌징위윈 셰l교얽{원장 

박상대 검규석 
1꼬구정 6교구정 

이상석 오순도 
1퍼구정 외신부g 

김연태 김종홍 
중등2부정 영이부징 

이성섭 장철규 
초등부정 21교구징 

조중민 
8교램 

· 시무장로 

김은호 노광헌 
딩회서기 

차신득 김광남 
선교위원장 재정위원징 

전홍렬 이정우 
기획위원 봉사위원 

김환기 원웅철 
소밍부장 기획위원장 

김구형 최윤덕 
찌2교웹원징 23.교구징 

박홍규 권명욱 
김A꿰원징 용사위원징 

이실호 최지윤 
기도원관리부징 시설영선부징 

신상수 고제숭 
동선부징 찌징위원 

장철환A 김숭곤 
찌징위원 김Af워서기 

안석현 검연근 
행3부장 건축위원징 

검은철 진학래 
24교구징 

석영식 
1뻐구정 

유상태 
틱이부징 

엄복섭 
7ïi구정 

김철환 
O맨잔앨a징 

이세영 
정년2부징 

김성호 
5교구정 

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N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1 몽글어1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억됩니다 
8imuttaneous trar뼈때15 In 때lish ， Chin쨌， Japanese 
and 8ign 녀nguage are available at tt'Æl EIeVen a clock 
wαship ser뼈， and 없 벼뼈1， Chinese, Mongolian, 
Rus잉an. Hindi 때 |때αleSian are 히50 available at tt'Æl 
One a clock Worship servi∞ 

( 짧 031-766-5425) 

차량 

오전 10:00본당 앞출발 

금요챈쐐회후본당앞출발 

기도원집회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rv 오후 1 : 00(외국어 동시통역 얘배)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 :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김말자 
16.교구 

김정자 
14교구 

입태주 
17교구 

이혜숙 
6교구 

· 찬양감독 강엄구 

- 전입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l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 선교사송요한 

이옥주 
2교구 

전은회 
1 0..교구 

한성임 
23..교구 

전영회 
19.교구 

홍순애 
5교구 

최문실 
12교구 

류진회 
18.교구 

이복순B 
11교구 

· 여전도사 
윤인숙 김연식 

15.교구 3교구 

김정연 강덕필 
1교구 20.교구 

김정희 이복순A 
4교구 21교구 

강영미 옥미자 
a교구 9교구 

황순란 김정운 
13.교구 24교구 

전은배 
m교구정 

신선길 
제3교육위원g 

정창수 
2교구영 

김태식 
대학부정 

정태통 
유~I부정 

이~해 
유년부정 

구 분 시 간 장 -AL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l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 10 . 베다니 훌 

소망부 오후 12:15 갈렬 리 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1빠30-오저후녁 6:00 선교관 1충 
(금)저녁 6:30-~N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 : 15 베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지11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풍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 :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동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